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7. 1(나해) / 제205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55      봉헌: 215, 212       성체:  158, 169    파견:  4

화답송:

제 1독서:   지혜  1,13-15; 2,23-24      제 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 :  마르   5,21-43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 2,532.75

교무금

$20,394.75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7  5구역          ■ 8, 15/7  4구역          ■ 22, 29/7  7구역          ■ 5/8 6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94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Thir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교황주일 특별헌금
- 일시: 6월 30일(토)  - 7월 1일(주일)

성체강복
- 일시: 7월 5일(목) 저녁미사 후

교리교사회, 은빛대학 교사 피정
- 기간: 7월 6일(금) - 7일(토)
- 장소: Edmund Rice Retreat & Conference Centre (Winbourne)
             1315 Mulgoa Rd, Mulgoa NSW 2745 (4773 5555)

주일학교 Term 2 방학 안내 
- Term 2 마지막 교리: 7월 7일(토)
- Term 3 첫 교리: 7월 28일(토) - 초등부 /  8월 4일(토) - 중고등부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기간: 7월 7일(토) - 9일(월)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   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확대 사목회의
- 날짜: 7월 8일(주일) 주일미사 후 오후 12시 30분
- 장소: 가브리엘방
- 대상: 사목위원, 재정위원, 구역장
- 안건: 2018-2019 예산안

병자영성체
- 날짜: 7월 11일(수) 

레지오 마리애 전단원 교육
- 일시: 7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성당

단체모임
- 7월 1일(주일) 전례분과, ME, 연령회
- 7월 7일(토) 성모희
- 7월 8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7월 14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 7월 15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목, 금 성경강좌 1학기 종강
- 종강미사: 7월 5일(목), 6일(금)
- 개강미사: 8월 23일(목), 24일(금) 

전례분과 피정
- 일시: 7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 주제: 미사와 기도
- 장소: 성당
- 참여단체: 쌍투스, 글로리아, 병자영성체, 제대봉사팀, 헌화회, 해설단, 독서단

2018년 혼인 갱신식 (미사) 
- 일시: 7월 8일(주일)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 집전자: Archbishop Anthony Fisher
- 예약 문의: 사무실 또는 
                    LMFevents@sydneycatholic.org
                     전화예약: 9307 8404
결혼을�하신분은�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결혼 50, 55, 60 또는 65주년, 
해당자들은�사무실이나�위�연락처로�신청�바랍니다. 신청자는 Anthony 
Fisher 주교님으로�부터�특별한�증명서를�받으실수�있습니다.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언제: 7월 20일 (금) 

- 시간: 5시 미사 후 

- 어디: 순교자 기념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헌 안젤라)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양은주 아가다 (0433 998 728)

한인 천주교회 사진 동아리 첫 출사
- 일시: 7월 7일(토) 오전 10시

- 모임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카메라(전화기)와 점심 각자 준비.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7월 8일) 최상엽 베드로, 송찬용 요한, 백범수 프란치스코,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등심�미역국
4구역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나)

 

연중 제13주일 화답송 (다)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19

순례길에 주신 말씀

나의�한국성지�순례는�우리�선조들의�신앙의�뿌리를�찾아서 
나의�신앙도�더�깊어�질수�있도록�하고�싶은�마음의 
시작이었다.

순례를�준비하며�매일�순교자의�기도와 103위�성인�기도문을 
바치면서, 이번�순례길이�나에게�은총의�순례길이�될수�있도록 
마음속으로�기도하고�묵상하였다.

첫째�날, 한국교회�공동체가�처음�탄생한�명동�대성당을 
방문하면서�우리의�순례가�시작되었다. 

봉사자의�안내로�성인�성녀들의�삶에�대해서�들었는데, 특히�최양업�토마스의 
어머니�복자�이성례�마라아가, 어린�자식들�때문에�배교�할�수밖에�없었던�슬픈 
어머니의�삶에�대해서�듣고�눈물이�났다. 그리고�잠시�성모님을�묵상하게�되었다.

순례를�하면서�수많은�무명�순교자가�있음을�알았고, 그분들이�왜�이렇게�혹독한 
박해를�받으면서까지�순교하셨는지�궁금하였다. 또한�그분들이�평화로운 
모습으로�현장으로�끌려가신�것도�이해하기�힘들었다. 하지만�신분제도가�확실한 
시대에�복자�원시장�베드로는�굉장한�양반의�집안이었음에도, 당시�사람취급도 
못받는�백정�황일관�시몬을�같은�형제로�받아들여�같이�하느님의�말씀을�듣고 
서로�나누는�따뜻한�공동체를�만들어서, 모두�같이�하느님을�아버지라�부르며 
생활한�것이�순교로�이끌지�않았나싶은�생각이�든다. 

당시�황일관�시몬이 “나에게는�천당이�두개�있다”고�했다. 하나는�지금�이곳이고 
또�하나는�하느님의�나라라고�했다고�한다.   

여러�성지를�다니면서, 내자신이�거룩한�땅이�되어서�그곳에�하느님의�말씀의 
씨앗이�피어나는�곳이�되라고�하시는�신부님의�강의는�인상�깊었다. 순례기간 
내내�나�자신을�돌아보고�묵상하게�되었다.

많은�성인들의�박해로�흘리신�피로, 우리가�편하게�신앙생활을�할�수�있음을 
감사하게�생각하며, 그분들이�흘리신�피가�헛되지�않도록, 가정에�충실하고 
남편을�섬기며�하느님의�말씀에�따라�성실히�살아가리라�다짐해본다.

순례를�하면서�하느님께서�나에게�주신�말씀은 “주님께서�그대에게�당신�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들에게�평화를�베푸시리라.” (민수 6.26)
알렐루야, 알렐루야.

2조�신정희�오틸리아

6월 30일(토) 유아세례 명단

이름 세례명 이름 세례명

한 아리아 라엘 강필립 필립보

에밀리아 헤이큰 그레이스 추리윤 라파엘

노아 헤이큰 사무엘 바오후 마르코

김노아 안토니오 박사란 카타리나
아가다이미카 미카엘라 로린 리 아우디

일시
장소

접수기간
문의

|  7월 19일 목요일 - 22일 주일
|  Benedict XVI Retreat Centre
   347 Grose Wold Rd, Grose Vale NSW 2753
|  6월 9일 토요일부터 청년미사 후 성당 앞
|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시드니 청년 성서모임 10차 창세기 연수

(창세기 22.14)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 연수날짜 : 7월 19일(목)~22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 연중�제13주일 (교황�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0403 278 022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03 278 022

IT’S HOW
WE CONNECT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연중�제 14 주일 (7월)   / 마르 6, 1 - 6
질문

“저런�지혜를�어디서�받았을까?”(2)
▶ 누군가를�하느님의�관점(시선)으로�바라보려고�노력했던�경우가
     있습니까? 

“저�사람은�목수로서�마리아의�아들이며...” (3)
▶ 과거의�모습에�얽매어�이웃이�잘하거나�달라진�무엇을�인정하기
     어려웠던�경험이�있습니까?

“고향과�친척과�집안에서만은�존경받지�못한다.”(4)
▶ 가까운�사람에게서�존중받지�못해�힘들었던�경험이�있습니까? 

“아무런�기적도�일으킬�수�없었다.” (6)
▶ 주위사람이�받아들이지�않아�무엇인가를�할�수�없어�속상했던
     적이�있습니까?
▶ 주위�사람의�격려로�무엇인가를�더�잘할�수�있었던�적이
     있습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7월�활동토의 (예문)
※ 새�세례자�돌보기
최근 3년�안에�세례를�받은�사람들을�돌보는�일에�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인도하신�분, 대부모가�안부인사와�신앙대화 
등을�하신�소속�반장에게�알려�소공동체에�안내�할�수�있도록�하는 
것은�어떻습니까? 
그러면�인도하신�분과�대부모님은�새�신자와�대화하시고�소속 
반장에게�알린�다음�반모임에서�활동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일(목) 기념관에서�은빛대학�종강과�함께 
은빛�올림픽이�있었다.   

[교황�주일] ‘교황’에�대한�궁금증�풀어드립니다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영명 축일

24일(주일) 미사�중 29일(금) 영명�축일을�맞는 
김경수�바오로�신부님의�건강을�기원하며�공동체  

모두�한마음으로�축하했다.

초등부�겨울�캠프

초등부�겨울�켐프

Q : 교황은�어디서�유래한�건가요?

A : 예수�그리스도는�하느님�나라를�선포하면서�열두�사도를�뽑아�그들에게�교회를�이끌�권한을 
줬습니다. 또�그들�가운데�으뜸인�베드로를�통해�교회를�세우겠다고�약속했습니다. 베드로는�로마로 
건너가�복음을�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순교한�후�베드로를�잇는�로마�교회�지도자가�베드로의 
직무를�이어갔습니다. 교황직의�시작입니다. 

Q : 교황은�어떤�일을�하나요?

A : 교황은�한마디로�가톨릭�교회를�이끄는�최고�지도자입니다. 교회법에�교황은 ‘최고의�완전하고 
직접적이며�보편적인�직권을�가진다’고�나와�있습니다. 쉽게�말하자면�가톨릭�교회�입법과�사법과 
행정에�관한�모든�권한을�갖고�있다는�뜻입니다. 이�직무를�수행하기�위해�교황은�다양한�기구와 
조직의�도움을�받습니다.

Q : 교황을�돕는�기구로는�어떤�것들이�있나요?

A : 가장�먼저�교황청이�있습니다. 입법ㆍ사법ㆍ행정의�모든�분야에서�교황을�보좌하는�중앙�기구로, 
9개�성(省)과 11개�평의회, 3개�법원, 3개�사무처로�이뤄져�있습니다. 또�주교단이�있고, 
주교대의원회의가�있고, 추기경회의가�있습니다. 각국에�있는�교황대사관도�교황을�돕는�기구지요. 

Q : 교황은�어디에서�사나요?

A : 이탈리아의�수도�로마에�있는�바티칸시국에�삽니다. 교황청이�있는�바티칸시국은�면적이 0.4㎢에 
불과하지만�엄연한�하나의�국가입니다. 세계에서�가장�작은�나라죠. 정식�국가인�만큼�교황은�한 
국가의�원수로서�각�나라에�교황대사를�파견합니다. 

Q : 교황은�어떻게�뽑나요?

A : ‘콘클라베’라고�한�번쯤�들어보셨을�겁니다. 교황�선거를�의미하는�이탈리아�말입니다. 전임 
교황이�선종하면�전�세계 80세�이하�추기경이�한데�모여�투표를�합니다. 투표�장소는�그�유명한 
바티칸�시스티나�성당<사진>입니다. 추기경�각자가�교황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사람의�이름을 
투표용지에�적는데, 투표는�전체의 3분의 2 이상�득표한�사람이�나올�때까지�계속됩니다. 교황을 
선출하면�시스티나�성당�굴뚝에서�흰색�연기가�나도록�하는�전통이�있습니다.

Q : 교황�이름은�누가�지어�주나요?

A : 교황�이름은�다른�사람이�지어�주는�게�아니라�스스로�짓습니다. 그것도�오래�생각하고�짓는�게 
아니라�교황으로�선출되자마자�바로�짓습니다. 보통�존경하는�전임�교황이나�공경하는�성인의 
이름을�따릅니다. 프란치스코라는�이름을�택한�교황은�현�교황이�처음입니다. 지금까지�가장�많이 
고른�교황�이름은�요한(21명)입니다. 

Q : 교황은�흰색�수단만�입던데, 무슨�특별한�의미가�있는지요?

A : 수단은�성직자들이�통상적으로�입는�옷이죠. 신부와�부제는 
검은색, 주교는�진홍색, 추기경은�붉은색�수단을�입습니다. 흰색 
수단을�입을�수�있는�이는�교황뿐입니다. 고대에�흰색은 ‘신’을 
상징하는�고귀한�색으로, 대제사장만�입을�수�있었습니다. 
이처럼�흰색�수단은�최고�목자의�권위를�나타냅니다.

Q : 교황�주일은�항상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도�대축일’
(6월 29일)과�가깝던데요, 무슨�이유가�있나요?

A : 베드로�사도가�초대�교황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성인의 
축일과�가장�가까운�날을�교황�주일로�정했습니다. 그리고�교황 
주일에�교황을�위한�특별�헌금을�하는데, 교황이�하는�일을 
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입니다. 교황은�이�헌금을 
가난하고�박해받는�교회를�돕는�데�사용합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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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Weekly News
Faith is key for Order recipient
HOW DOES one of the country’s leading 
scientists keep on top of her game in her 
professional, family, and spiritual life?
The University of NSW Professor and chemical 
engineer Rose Amal says that her friendship 

with God has a lot to do with it.
“Faith is just part of my life,” she says. “For me faith is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I sort of take it everywhere; I take it to 
work and for me it’s very important before making any decision 
to pray first, to talk to God.” “Sometimes I’m not sure what to do, 
so I ask for his guidance and just try to do my best.”
The long-time parishioner of St Andrew’s Malabar this month 
was awarded a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 Award(AC) 
for service to chemical engineering,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article technology.
The researcher and academic was also honoured for her 
contribution to women in science as a role model and mentor.
She’s been named among Australia’s top 100 most influential 
engineer elected to the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But the Queen’s Birthday honour was very special, she says.
“I was surprised and also very honoured to receive this recogni-
tion from my country and my peers.”
Rose is passionate about the environment and her work is 
aimed at finding sustainable sources of energy so as to meet the 
needs of future generations.
She’s doing leading research into the harnessing of solar energy 
and converting it into chemical energy which can then be used 
to clean water or purify air, or to produce hydrogen which can 
then be used for sustainable energy source.
Rose, her husband Stephan, and their two children are familiar 
faces at their parish. Rose has volunteered at St Andrews as one 
of the music coordinators of the family choir since 2004.
She also helps to organise parish morning teas or “whatever is 
needed.”
She said it’s quite obvious that she’s a Catholic at work. “If 
someone goes to my office they can see it, and by a lot of the 
things I say in meetings they’d know I’m a Christian - not that I 
try to preach but I think they know by my actions.”
Through her involvement with the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and also the Australian Academy of Technology, Science 
and Engineering, she encourages high school students, particu-
larly girls, to take up STEM subject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s).
“Sometimes people do not know that it’s something girls can do 
as well as boys,” she says. “It’s important to have that diversity.”


